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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제적 대비여부에 따른 

가계경제의 차이와 재무관리행동

양 세 정(상명대 교수)․이 성 림(성균관대 교수)

본 연구는 노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가계의 주관적인 평가를 근거로 

노후의 준비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보고자 한다. 주관적으로 노후대비를 한다고 평가할 경우는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경우에 비해 실제 재무관리 행동이 다를 것이고, 이에 따라 자산 

축적 상태에 차이가 날 것으로 기대되는데, 노후를 대비하거나 혹은 대비하지 않는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한 노후대비 여부의 차이에 따라 객관적인 자금 보유 상태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평가하고

자 한다. 아울러 노후 대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학적 변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노후의 

경제 상태에 대한 자신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며, 노후 대비 여부별로 재무관리 행동과 

재무상담 요구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국가구대상 자료인 2007 간접투자자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인 은퇴 전 가구 중 약 46.4%는 

노후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 이상(53.6%)은 노후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전에 노후 대비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장년 연령층을 대상으로 노후 대비 인식 

제고 노력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노후를 대비하는 가계는 대비하지 않는 가계보다 소득, 소비지출, 저축, 금융자산, 실물자산 

보유 수준이 높으나, 부채 보유수준은 차이가 없다. 노후대비를 하는 가계의 연간 소득은 평균 9,752

만원으로서 노후대비를 하지 않은 가계의 연평균 소득 5,492만원의 1.78배에 달하는 높은 수준이다. 

노후대비를 하지 않은 가계는 의식주관련 기본생활비와 부채상환 등 필수적이고 강제적인 지출을 

주로 하고 있어서 노후 대비를 할 만한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연령대별로 자산구성 포트폴리오에 차이가 있는데, 향후 적극적 노후 대비 수요층인 40대는 

50대와 60대에 비해 금융자산 보유비율이 높아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이전 세대보다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노후 대비 가계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주로 안전자산과과 투자자산 2가지 유형의 

자산 비중이 매우 높은데, 노후 대비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 은퇴자산 비중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노후대비를 하지 못하는 가계는 노후 경제 상태에 대한 자신감이 낮으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가계도 노후의 경제 상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대비를 하지 않는 

가계는 대비를 하는 가계에 비해 가계 재무상태가 열위에 있고 재무관리 행동 면에서 재무목표를 

설정하거나 가계부 기입이나 신용카드 관리 등 기초적인 재무관리 행동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 




